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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철학: 음악의 순간과 언어의 떨림 

2강: Homeros 이전과 이후의 음악 

 

-Homeros 이전: 신화 속의 음악 

Orpheus 

Dionysos 

 

-Homeros 이후: 철학 속의 음악 

Pythagoras: 

피타고라스 혹은 피타고랏 종파에게 대우주인 자연과 소우주인 육체 안에는 조화가 있고 그 

조화는 숫자이며 이 숫자가 모든 사물들 속에 내재한다. 그런데 이 조화의 숫자를 가장 정

확하게 재현하면서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 음악이다. 기원 후 3세기의 철학자인 Porphyrios

는 예컨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파타고라스는 놀라운 귀를 가진 사람이다. 그는 인간의 불

충분한 청력으로는 들을 수 없는 우주와 천상의 하모니를 (별들이 움직이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귀의 소유자였다.”-말하자면 음악에서는 질서 있는 소리가 (Intervall), 밤하늘에서는 별

들의 질서 있는 운행이, 즉 청각적 질서 경험과 시각적 질서 경험을 피타고라스 사람들은 

동일한 질서로 엮으려 했고 그 경험적 두 질서를 가장 추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재현하는 

질서는 숫자였다고 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사람들에게 음악은 단순히 우주의 질서인 하모니를 경험케하는 것만은 아니었

다. 그러한 질서는 소우주인 인간의 영혼에도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음악은 이 마음의 질서를 

되찾게 하는 힘을 지니는 것이었다 (Macht der Musik ueber die Seele). 혼돈에 빠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영혼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경험이 카타르시스라면, 음악의 경험은 카타

르시스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혼돈에 시달렸

으며 그 혼돈을 질서화하기 위해 투쟁해야 했는가를 보여준다).             

음악과 카타르시스와의 관련성은 피타고라스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카타르시스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이 카타르시스

의 경험이 피타고라스 이전의 오래 된 태고 시절부터 이미 존재했었던 음악의 마적인 힘, 

즉 음악의 의학적 힘, 영혼치유의 힘의 경험에서 (Reinigung der Seele) 그 기원이 찾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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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음악은 태고적부터 카타르시스, 즉 영혼을 치유하는 마술적이며 의

학적 힘으로 여겨졌었다. 이 모호하고 불투명한 음악의 카타르시스적 힘을 ‘숫자’를 통해서 

분명하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바꾼 것이 피타고라스 사람들의 공헌이라면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Platon: 

플라톤에게 음악적 하모니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혼돈과 변화의 세계로부터 존재와 조화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 힘이다. 즉 천문학이 시각적 별들의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듯 음악은 

소리의 운동을 통해서 감각세계(Sinnenwelt)를 뛰어 넘어 그 근원이 되는 정신적 세계로 인

도한다. 하지만 P.에게 음악은, 피타고라스와 달리, 이중적이다. 즉 음악은 인간을 가상 세계

로부터 이데아의 실재 세계로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위험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은 자유로운 랩소디적 악기 연주, 다만 즐김을 

위한 악기 연주를 경계하면서 음악을 윤리적 차원, 즉 Logos와 일치 시키면서 음악의 소위 

음악적인 것을 윤리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자 한다. 다시말해 그러한 음악들만을 이성국가

의 이데아와 일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데아적 국가로부터 감각적 세계로 이끌어가는 랩

소디적 음악 연주를 ‘타락적인 것 (verderblich)'한 것으로 국가로부터 쫒아내고자 한다.  

 

Aristoteles: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음악의 본질을 정신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윤리적 기능성을 주장하는 

피타고라스와 플라톤과 달리, 음악은 보다 현대적인 정의를 얻는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음

악을 언어와 춤과 분리해서 다만 소리의 기술 (Tonkunst)로만 파악하고 동시에 피타고라스

와는 반대되는 경향, 즉 경험 (Erfahrung)을 중요하게 부각 시킨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도 음악은 실천적 지식이고 그 목적은 리듬과 멜로디를 통해서 윤리를 교양 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그렇게 열정 (Leidenschaft)을 순화 시키는 기능 외에도 음악은 즐거움을 위한 단순

한 유희로도 또한 인정된다. 음악이 윤리적 기준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면서 음악은 그 자

신의 고유성에 의해서 인식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음악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무목

적 행위 (zweckfreie Taetigkit)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음악의 윤리적 교양은 음악의 아름

다움에 대한 향유와 구분되어 주장되지 않으며 음악 교육은 음악을 즐기는 교양과 다르지 

않게 된다. 음악의 하모닉은 여전히 피타고라스적으로 수학 관계로 파악되지만 그것이 우주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적 하모니의 재현으로는 주장되지 않는 것이다.   

 

-악기들 

Lyra  

Leier 

Aulos 

Blas/ Fluete 

 

-개념들 

musike 

nomoi 

harmonia  

 


